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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형 뉴 디스커버리4, 세계 최고의 다목적 SUV

· 2009년 출시 이후 36개의 상 수상
· 고출력 디젤 모델로 최고 출력 245마력에서 256마력으로 증가, CO2 배출량은 230g/km으로 감소
· 신형 ZF 8HP70 자동 변속기는 회전식 다이얼 변속기와 패들시프트 채택
· 하만카돈(Harman Kardon) LOGIC7 프리미엄 오디오에는 825W 출력의 스피커 17개 탑재
· WhiteFireTM 무선 기술이 적용된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신형8단 변속기는 3.0 LR-SDV6 엔진의 최대 출력을 245마력에서 256마력으로 높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44g/km에서 230g/km로 낮췄다. 

신형 변속기와 더불어 뉴 디스커버리4에는 회전식 다이얼 변속기와 스티어링 휠에 설치된 패들시프트가 장착되었다. 모든 EU5 디젤 모델에는 매연저감장치(DPF)가 설치되어,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 중 가장 청정한 디젤 엔진을 갖추게 되었다. 

뉴 디스커버리4는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각종 장치 역시 개선되었다. 19인치 HSE 알로이 휠이 변경되었으며17개의 스피커를 통해 무려 825W의 출력을 자랑하는 하만카돈(Harman Kardon) LOGIC7 프리미엄 오디오는 신형 GEN 2.1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랜드로버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인 존 애드워즈(John Edwards)는 “뉴 디스커버리4는 월등히 향상된 성능,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련된 디자인, 우수한 수준의 기능을 모두 갖춰, 오늘날 가장 뛰어난 다목적 온/오프로드 차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뉴 디스커버리4를 능가할 차량은 감히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2년형 뉴 디스커버리4 라인의 핵심은 3.0 리터 디젤 개량 모델 

245마력의 LR-SDV6 엔진은 출력이 4000rpm에서 256마력으로 증가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44g/km에서 230g/km으로 낮아졌다. 최대 토크는 기존처럼 2000rpm에서 61..2kg.m가 발휘된다. 

모든 3.0 리터 디젤 엔진에는 패러렐 시퀀셜(parallel sequential) 터보차저 시스템이 적용됐다. 최대 토크가 2000rpm에서 나올 정도로 엔진의 반응성이 뛰어나다. 신형 3.0 리터 디젤 엔진은 공회전 상태에서 61.2kg.m토크를 0.5초만에 발휘해 경쟁차종의 성능을 월등히 능가한다. 이는 운전자가 최대 토크의 83%까지 순식간에 접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10년형 모델과 함께 선보인 패러렐 시퀀셜 터보차저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V-엔진에 장착되었다. 두 개의 터보차저는 순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저속에서도 동급 최고의 토크를 발휘하며, 고속에서는 매우 강력한 힘을 얻는다. 

터보차저를 가동하려면 배기 시스템에서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에서 펌프 손실이 발생하고 연료 소모가 증가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2터보차저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밸브가 배기 스트림과 엔진 인렛 트랙트의 연결을 끊는다. 두 개의 매니폴드를 연결하는 밸런스 파이프는 배기가스가 두 개의 매니폴드에서 제1터보차저를 통과하도록 해, 배기 시스템간의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해준다. 평균 가속과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등, 대부분의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중간 크기의 가변(variable-geometry) 제1 터보차저가 작동해 터보랙(turbolag) 없이 빠른 응답력을 얻을 수 있다. 제1터보차저는 펌프 손실을 상승시키는 기존의 직렬 방식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다. 

2010년형 모델의 3.0 리터 디젤 엔진은 3세대 커먼레일 연료 분사 방식을 채택해 정교함과 연비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분사 압력 2000 bar에서 작동하는 피에조(Piezo) 인젝터는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연소 효율은 최적화하도록 설계됐다. 이 시스템은 필요한 연료의 정확한 양을 측정해 인젝터에 공급하는 ‘미터링 방식’을 이용한다. 따라서 기존처럼 잉여연료를 연료탱크로 회수할 필요가 없어 펌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유럽 시장의 디젤 모델은 DPF 장착과 첨단 EGR 시스템을 통해 질산 화합물 발생량을 낮췄다. 폴 워커(Paul Walker) 수석 엔지니어는 "3.0 리터 엔트리급 모델 엔진은 랜드로버의 최신 디젤 기술을 더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두 모델 모두 뉴 디스커버리 4 오너가 기대하는 낮은 rpm에서 높은 토크, 연료 효율, 고도의 정교함을 갖추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배기가스를 줄이는 ZF 8HP70 자동 변속기
EU5 버전의 3.0 리터 디젤 엔진에 장착된 ZF 8HP70 변속기는 비교 할 수 없는 반응성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높였으며, 동시에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역대 최저치로 낮췄다. 신형 8단 변속기는 좁은 기어비와 더 넓어진 전체 기어비 속도(closer ratio and a greater overall ratio speed) 외에 더욱 높은 오버드라이브 기어비를 채택해 3.0 LR-SDV6 엔진의 막강한 토크를 보완하며,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춰준다. 8HP70 변속기는 내부의 기계적 배치를 향상시켜 내부 클러치가 어느 시점에서도 두 개 이상 열리지 않아 경제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8HP70 변속기에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많은 기능들이 집적돼 있다. 유압 시스템은 유압 펌프가 필요한 에너지를 엔진에서 적게 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에너지 효율적이다. 토크 컨버터는 3.0 리터 디젤 엔진의 강력한 하단 토크를 활용하여, 저속과 낮은 작동 온도에서 잠기도록 조정되어 연료 소모를 낮춘다. 

변속기 공회전 제어 장치(Transmission Idle Control)는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주행 모드에서 엔진이 공회전할 때 구동을 분리시켜 엔진의 드래그를 줄이고 연료를 절감한다. 8HP70는 작동도 스마트하다. 더운 날씨에는 엔진의 저속 기어를 선택해 에어컨 펌프를 더욱 빨리 돌려 실내를 빠르게 냉각시켜준다. 반대로 추운 날씨에서는 엔진을 빨리 돌려 예열시간과 배기가스 배출을 줄인다.

ZF 8HP70는 높은 이산화탄소 저감 효율 외에도 다른 성능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0.2초 만에 변속이 가능하며, 기어비 변화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작동하기 때문에 듀얼-클러치와 같은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해 차량에 전해지는 변속 충격이 전혀 없다. ZF 8HP70 변속기는 다운시프트를 예측해 엔진의 속도와 터빈의 속도를 최적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드러운 변속을 가능하게 한다. 엔진의 제어시스템이 다운시프트 때 작동하면서 좁은 기어비는 다운시프트를 더욱 부드럽게 해준다. 

드라이버 타입 디텍션(Driver Type Detection) 시스템은 운전자의 개입과 차량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게 변속기의 응답성을 최적화 한다. 반면에 커브 디텍션(Curve Detection) 시스템은 변속기의 상향 변속을 막고 연속적으로 굽은 길에서 기어가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해준다. 또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 감속 속도를 감지해, 코너의 진입과 진출 시에 올바른 기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8HP70 변속 시스템은 기어를 연속으로 낮출 필요도 없으며, 필요 할 경우 6단계를 바로 이동해 더욱 빠른 응답력을 선사한다. 

드라이버 컨트롤은 기본 사양으로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패들시프트를 통해 수동으로도 변속할 수 있다. 랜드로버만의 커맨드시프트(CommandShift) 변속 레버는 회전식 다이얼로 대체되어, 주차(P), 후진(R), 중립(N), 주행(D), 또는 스포츠모드(S)를 선택할 수 있고, 이중에서 스포츠 모드(S)는 최고의 가속력, 향상된 응답력, 더욱 날카로운 상향 변속을 위해 변속기 반응 시간을 최적화한다. 회전식 다이얼 변속기는 시동이 꺼지면 센터 콘솔 안으로 내려가며, 시동을 걸면 다시 올라온다. 운전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존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Terrain Response)의 회전식 스위치는 신형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버튼식 스위치(Optimisation Switch)로 교체됐다.

폴 워커(Paul Walker) 수석 엔지니어는 “신형 ZF 8단 자동변속기는 랜드로버 3.0 리터 디젤 엔진과 최적의 조합을 이룬다. 추가 기어비와 기어 서너 개를 건너뛰어 단숨에 변속하는 스킵 시프트(Skip Shift)의 결합은 엔진이 항상 가장 효율적인 구간에서 작동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V8 엔진, 2012년형 뉴 디스커버리 4모델에 그대로 적용
특히 랜드로버 모델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자연흡기 방식(Naturally-Aspirated)의 5.0 LR-V8 엔진은 2012년형 전체 모델에도 변함없이 적용됐다. 경량의 알루미늄 합금 엔진은 효율성이 탁월하며 미국 ULEV2와 유럽 EU5의 엄격한 배출량 규정을 충족시킨다. 

5.0 LR-V8는 375 마력과 52.0kg.m 토크를 발휘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28g/km에 불과하다. V8 엔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150 bar의 압력에서 실린더로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중앙 탑재 다공형 스프레이 유도식 연료 분사 시스템이다. 인젝터의 위치는 연료가 연소실의 중앙에 정확히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공기-연료 배합을 극대화하고 연소 제어를 개선한다. 

직분사 연료 시스템의 충전-냉각 효과(charge cooling effect)는 자연흡기 엔진의 압축비를 11.5:1로 증가시켜 연비를 더욱 향상시켰다. 엔진 예열 단계에서 연소 시스템은 다중 분사 모드 전략을 이용해 50% 더 많은 열을 공급, 촉매 예열 속도를 향상시켜 배기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였다.
더욱 스마트하게 향상된 기능에는 업계 최초의 4개의 캠샤프트에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토크 작동식 가변 캠샤프트 타이밍 시스템(VCT)이 있다. 이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오일 압력이 아닌 흡기 및 배기 밸브를 열고 닫아서 발생하는 양·음의 토크에 의해 작동된다. 이로 인해 엔진 오일 펌프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에너지가 절감되고 연료 소비량도 줄어든다. 또한 캠샤프트 프로파일 스위칭(CPS)는 저속 운전에 이상적인 프로파일과 고성능에 필요한 힘을 제공하는 프로파일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는 뉴 디스커버리4가 지형에 맞는 뛰어난 로엔드 토크(low-end torque)와 매우 빠른 속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8개의 흡기관 길이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 흡기 매니폴드(VIM)가 엔진의 출력과 토크를 최적화한다. 이 매니폴드는 낮은 회전수에서 밸브를 열어 더 긴 680mm 흡기관을 선택해 공기 유량과 엔진 토크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높은 회전수에서는 더 짧은 350mm 경로를 선택해 더 많은 양의 공기를 엔진으로 공급해 엔진 출력을 최적화한다. 매니폴드의 정확한 위치는 회전수 전체 영역에서 항상 최적이 되도록 조절된다. 또한 역흐름 냉각 시스템을 통해 냉각제가 블록으로 흘러가기 전 실린더 헤드를 통해 펌프질 된다. 그 결과 차가운 실린더 헤드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줘, 노킹이 없으며 효율성이 높다. 

오일-물 열교환기는 냉각제의 열을 엔진오일로 전달한다. 이로 인해 엔진 예열이 빨라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실내 가열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일부 부품에는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탄소 코팅(Diamond-Like Carbon Coating, DLC)이 사용됐고, 스마트한 오일 펌프 압력조절밸브(PRV)로 유압을 최적화했다. 여기에 5W-20의 저점도 오일을 사용해 부품의 내구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와류 손실(parasitic loss)을 추가로 줄였다. 

머레이 디이취(Murray Dietsch) 랜드로버 프로그램 디렉터는 "LR-V8 엔진은 월등히 뛰어난 효율성, 힘, 토크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동급 최고의 엔진의 명성을 갖고 있다. 첨단 기술과 경량 차체의 결합은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여, 뉴 디스커버리4의 온/오프로드 성능을 더욱 강화해준다”고 말했다. 

탁월한 6단 자동 변속기
LR-V8 엔진은 뛰어난 성능의 ZF HP28 6단 자동변속기로 움직인다. 랜드로버 엔지니어는 이 변속기가 동급 최고의 반응성을 발휘하고,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했다. 탁월한 힘과 토크를 갖는 엔진의 특징은 자동변속기의 록업(lock-up) 클러치를 활성화시켜 낮은 rpm에서도 높은 힘과 토크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압식 토크 변환기 내부의 슬립 현상을 감소시키며, 연비를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최신형 섀시, 서스펜션, 브레이크 

2010년형 뉴 디스커버리4의 서스펜션 시스템은 롤 센터, 안티롤 바, 서스펜션 너클, 댐퍼 부쉬, 가변비 스티어링 랙 등의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고속 주행시 안전성이 증대 되고, 급한 조향각에서의 민감도 역시 높아졌다.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트윈 슬라이딩 캘리퍼의 360mm 벤틸레이티드 전륜 디스크를 탑재했다. 후륜에는 단일 피스톤 슬라이딩 캘리퍼의 350mm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적용됐다. 

개량된 언더스티어 컨트롤 시스템은 너무 빠른 속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감속해 제어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으로 2012년형 뉴 디스커버리4의 전 모델에 채택됐다
오프로드 성능은 2012년형 동급 최고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TM)은 오프로드 성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왔다. 2011년에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ill Start Assist)와 경사로 가속 제어 장치(Gradient Acceleration Control)가 이 시스템에 추가됐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경사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처음 가한 압력이 가속페달 전환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 안정감 있는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적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차량이 경사로를 오를 수 있는 충분한 토크가 엔진에서 발휘되면, 그 때 브레이크가 비로소 풀리게 하는 기능이다. 이 장치는 주행 중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임의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작동 상황 여부도 별도로 표시 되지 않는다.

경사로 가속 제어 장치는 심한 경사로에서 운전자가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Hill Descent Control, HDC)를 작동하지 않았을 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내리막길 주행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에 압력을 가해 가속페달에 일정한 제한을 주어 차량의 속도를 늦춰준다. 이 같은 기능은 전진과 후진 모두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내리막길 주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최대 20초 동안 5km/h (3.1mph)로 제한해 운전자가 최대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닉 빌(Nick Veale) 차량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이번에 추가된 첨단 전지형 주행 기능은 지난해 도입 이후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됐다. 이 두 기능은 차이가 미묘하지만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장치로, 광범위한 지형에서 안전성을 한층 더 높여준다”고 말했다. 

2012년형의 디테일과 디자인 개선 

2012년형 모델에는 크롬 베젤 처리한 신형 조향축으로 각 심볼이 더욱 명확하게 보이고 스마트키는 조약돌 모양의 새롭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거듭나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휴대도 더욱 간편해졌다. HSE 럭셔리 팩에는 19인치 신형 휠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한 차원 더 높아진 오디오, 내비게이션,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2012년형 뉴 디스커버리4는 오디오 시스템도 개선됐다. 전장 시스템은 최신 MOST Gen 2.1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Hi-ICE 하만카돈 시스템에 장착된 스피커의 개수도 9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출력도 240W에서 380W로 커졌다. 프리미엄 하만카돈 LOGIC 7 시스템은 가장 대폭 개선되었다. 스피커는 14개에서 17개로, 출력은 480W에서 825W로 향상됐다. 

뒷좌석 엔터테인먼트(RSE)는 오디오 헤드 유닛에 단일 슬롯 방식 DVD를 적용해 차 안에서도 디스크를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다. 기존의 6 DVD 체인저의 경우에는 디스크를 트렁크에서 교체해야 했다. 뒷좌석 오디오 시스템은 WhiteFireTM라는 강력한 무선 기술을 적용해 코드 없이 헤드폰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원격 조종도 가능하다. 또한 게임콘솔을 연결해 게임을 즐길 수도 있으며, USB에 저장된 MP4 파일을 재생할 수도 있다. 

전화번호 저장 메모리도 기존 700개에서 2012년형 모델에는 수 천 개로 늘어났다. TFT 메시지 센터 인터페이스는 오디오, 전화, 내비게이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했다. 

연료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e_터레인 기술
뉴 디스커버리4는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첨단 기능을 대거 채택했다. 

3.0 리터 디젤의 패러렐 시퀀셜 터보차저 시스템은 대부분의 주행 시에는 크기가 큰 제1터보차저를 사용한다. 크기가 작은 제2터보차저는 큰 출력이 필요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펌프 손실을 줄여 연료 소모를 낮출 수 있다. 효율성이 우수한 3세대 커먼레일 직분사 시스템, 피에조(Piezo) 인젝터, 연료 미터링 또한 연비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LR-V8의 고압 스프레이 유도식 연료 분사 시스템은 연소 효율을 최적화하며, VCT 시스템, 캠샤프트 프로파일 스위칭, 가변 흡기 매니폴드는 엔진이 작동하는 전 범위에서 연료 효율을 최적화한다. 첨단 냉각 시스템 덕분에 예열이 빨라 연비 효율성이 높다. 마찰을 줄인 디자인 특징도 마찬가지다. 
엔진은 또한 하단 토크와 연료 경제성에 맞게 최적화됐다. 이로 인해 저속에서도 자동 변속기의 록업 클러치를 활성화시켜준다. 토크 컨버터 내부의 슬립 현상과 에너지 손실 감소는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낮은 rpm 에서의 높은 토크는 보다 경제적인 주행을 위한 다단 기어링(longer gearing)을 가능하게 한다.
이외에도 뉴 디스커버리4에는 또 다른 에너지 절약 기능이 있다. 정지 상태에서의 공회전 속도의 경우, 3.0 LR-TDV6 엔진은 710rpm이며 LR-V8 엔진은 700rpm으로 엔진 성능의 정밀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연료를 사용한다. 스마트 재생충전(smart regenerative charging) 시스템을 포함하는 지능형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Intelligent Power Management System)은 발전기가 필요 이상으로 작동하거나, 엔진이 필요 이상으로 연료를 소모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발전기는 가급적 가속이 아닌 저속 주행 시에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단 스포일러와 프론트 휠 디플렉터와 같은 프론트 영역의 공기역학 특징은 차량 바닥 면의 공기 흐름을 증가시켜 차량이 받는 드래그를 낮춰준다. 엔진의 에어컨 펌프는 클러치와 연동하여 작동되어,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을 시에는 연결이 차단되어 추가적인 연료 절감을 실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낮춘다.

e_터레인 기술 요약:

· EU5 LR-SDV6 엔진 기술 

· 최첨단 LR-V8 엔진 기술
· 연료 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낮춘 신형 ZF 8HP70 8단 자동 변속기
· 뉴 디스커버리4 전 모델에 매연여과장치(DPF) 장착
· 최적화된 엔진 캘리브레이션 
· 저감된 엔진 아이들 속도 
· 감소된 토크-컨버터 슬립
· 더 높은 토크, 더 긴 기어링을 가능하게 함 

· 스마트 재생 충전(Smart Regenerative Charging) 기능을 탑재한 지능형 파워 관리 시스템(Intelligent Power Management System)와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클러치가 장착된 신형 에어 컨디셔닝 펌프
향상된 공기역학 기술

	Discovery 4 2012 Technical Specifications

	
	5.0 LR-V8
	3.0 LR-SDV6 256PS

	Height mm (in)
	1887 (74.3)
	1887 (74.3)

	Width mm (in)
	2176 (85.7)
	2176 (85.7)

	Length mm (in)
	4829 (190.1)
	4829 (190.1)

	Wheelbase mm (in)
	2885 (113.6)
	2885 (113.6)

	Turning Circle m (ft)
	11.8 (38.7)
	11.8 (38.7)

	Drag coefficient Cd
	0.40
	0.40

	EU Kerb Weight kg (lb)
	2548-2684

(5617-5917)
	2583-2700

(5695-5952)

	Front suspension
	Air sprung Independent double wishbone 
	Air sprung Independent double wishbone 

	Rear suspension
	Air sprung Independent double wishbone 
	Air sprung Independent double wishbone 

	Brakes Front
	2 piston sliding calliper, 360mm ventilated disc
	2 piston sliding calliper, 360mm ventilated disc

	Steering
	Rack & pinion PAS
	Rack & pinion PAS

	Four Wheel-Drive system
	Full time 4 wheel drive with std locking centre differential.  Optional locking rear axle differential available with Air Suspension + Terrain ResponseTM

	Full time 4 wheel drive with std locking centre differential.  Optional locking rear axle differential available with Air Suspension + Terrain ResponseTM


	Engine type
	Longitudinal V8, 32 valve, four OHC
	Longitudinal V6, 24 valve, four OHC, direct injection diesel, parallel sequential turbochargers

	Displacement cc (cu in)
	4999.7 (305.1)
	2993 (182.6)

	Bore/stroke mm (in)
	92.5x93 (3.64x3.66)
	84x90

(3.30x3.54)

	Compression ratio
	11.5:1
	16.1:1

	Max power PS (kW)
	375 (276)@6500rpm
	256 (188)@4000rpm

	Max Torque Nm (lb ft)
	510 (375)@3500rpm
	600 (443)@2000rpm

	Fuel consumption EU 

urban / extra urban / 

combined (mpg-L/100km)
	14.3 / 26.5 / 20.1 – 19.8 / 10.7 / 14.1
	28.8 / 34.9 / 32.1 –

9.8 / 8.1 / 8.8

	Emissions 
	EU5
	EU5

	CO2 g/km (combined)

	328
	230

	Transmission
	ZF 6HP28 

6-speed auto
	ZF 8HP70

8-speed auto

	Fuel tank capacity litres/imp gals/US gals
	86.3 / 19 / 22.8


	82.3 / 18.1 / 21.7

	Range EU combined  miles (km)
	380 (612)
	590 (950)*

	0-60mph
	7.5
	8.8

	0-100kph
	7.9
	9.3

	Top speed mph (kph)
	121 (195)
	112 (180)


